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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각성을 할때?      16-12-28a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지대에서 리히터 진도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진도 7.6의 지진은 진도 6보다 약 19배나 되는 강진입니다. 이와 같은 지진의 강도를 비교를 할 때에는 7.6을 6으로 먼저 나눕니다. 그 답이 1.27입니다. 10의 1.27승 (101.27)은 18.6이 됨으로 약 19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히터 진도가 배가 되는 강도를 비교한다면 10의 2승이므로 강도의 비교치는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진의 강도를 이해하고 보면 7.6의 강진은 가공할 지진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상자가 많아 났습니다.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사망자가 3만명으로추산된다고 했으며 전 세계에 구호를 호소했습니다. 사망자가 비교적 적은 수백명에 이르는 인도는 수년 동안 전쟁을 한 앙숙관계인 파키스탄에게 구조와 구호물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즉시로 전달했고 인도의 싱 수상은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에세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환란 중에도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서 5등급의 허리케인 연달아 닥쳐와서 그지역에서 전례가 없는 인명및 재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참상이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가운데 파키스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폐어의 참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보면서 인간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대 재앙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탤리의 남단에 있는 폼베이의 폐허를 관광하면서 간담이 써늘해짐을 느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폼페이시가 화산의 폭발물에 매몰되었을 때 그 도시는 인구 2만명의 대도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생활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폼페이시민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포들이 즐기는 싸우나 탕도 그 당시에 폼페이시에는 있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간판으로 걸어 놓은 공창의 모습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폼페이시는 물질적으로 흥청대는 풍요로운 도시이었지만 인간 사회의 타락상황이 극치에 도달했었다고 합니다. 서기 79년에 폼페에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베수비안(Vesuvian) 산이 폭발하여 10마일도 넘을 것 같은 폼페이시를 완전히 뒤덮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그 역사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쾌락주의에 빠져서 도덕감도 무뎌지고 정조관념도 실종되었던 폼페에시를 멀리서 날라온 화산의 폭발물질이 뒤덮은 역사적인 사실이 우연한 해프닝이었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사가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을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폼페이의 폐허를 보면서 인간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으로 간담이 써늘해지는 느낌을 했었습니다. 


허리캐인과 지진뿐만 아니라 세계인구를 대량살상할 수 있는 조류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을 전염병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도 그런 질병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하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류 독감이 유행하면 1550만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세기에 유럽을 휩쓸어 인간을 대량으로 사망시킨 흑사병, 그 후에도 세계적으로 전염하여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콜레라, 치료도 할 수 없이 세계적으로 번지는 에이즈, 동남아를  초토화 시킨 해일참사,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줄을 알라.”는 성경구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조물주의 뜻에서 멀어지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영적인 각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끝 

